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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화학, 생산 기술 전문위원제 도입
KAIST 화학공학박사 이향목 포함 5명 선임 … 연구개발 기능 강화

LG화학은 생산 기술 분야의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고 KAIST 화학공학과 박사 출신인 이향목(중대형전지

사업담당) 부장을 첫 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.

또 석유화학연구소의 한창훈 부장, 안정헌 부장, 정보전자소재연구소의 김동렬 부장, 배터리연구소의 신영준

부장 등 박사급 4명을 연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.

이에 따라 LG화학의 연구 전문위원은 모두 11명이 됐다.

LG화학 관계자는 “연구전문위원으로 선임되면 임원 수준의 보상과 처우가 보장되고, 특정분야의 연구개발

및 생산 기술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

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2/25>


